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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주 여행과 호강

16-12-06a

호강이라는 말의 뜻을 알지만 감이 잘 잡히지 않는분들이 많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어었으니까요. 크루즈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여행의 좋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크루즈 여행은 바로 “호강”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11만 5천 톤이 넘는 초 호화형 유람선을 타고 앨라스카 크르즈 여행을 했는데 배안에 그렇게도 많은 편이시설과  서비스가 있는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안에 있는 객실이라서 고급 호텔의 객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욕실과 편이시설을 잘 갖춘 객실이었습니다. 객실을 하루에 세번이나 돌보는 서비스는 놀라울 정도이었습니다. 지상의 고급 호텔도 하루에 세번의 청소와 정돈을 해주는 곳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유람선 상에는 여섯개의 대형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4층에 있는 부페식당은 24시간 중 어느 때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몇번 와서 식사를 하든지 모두 광광비용에 포함되어 있끼 때문에 공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두쨋날 저녁의 만찬은 선장이 승객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소위 “한 턱”을 내는 형식인데 승객 전원은 그 만찬에 정장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00명의 승객중에서 교대로 수백명씩 만찬에 참여를 하는데 정장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는 부부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얼굴 모습으로 식탁에 앉으신 모든 부부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틈일찌라도 부부싸움을 한  경험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유람선 상에는 극장도 두개 정도 있는데 밤에 하는 공연은 라스 베가스에서나 볼수 있는 신나고 호화로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런 공연도 물론 따로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서양화의 경매도 있고 디지탈 사진 교습을 비롯한 여러 유익한 클래스도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와 실외 실내 수영장, 자쿠지, 사우나실도 여러개 설치되어 있고 체력 단련실과 조깅 코스도 있어서 저에게는 대 만족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다섯시에 기상하여 조깅을 하는 저는 선상의 조깅 코스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조깅 코스를 열번 달리면 1마일 임으로 저는 매일 아침에 30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유람선 여행을 하면서 체중이 늘었다면 저는 적절한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이 한 그룹으로 여행을 했는데 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1명 중에 김씨가 한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시고 휴양차 나오신 사업가, 세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섯 가족이 함께 나온 30 중반의 부부, 등 다 가족 간의 정을 끈끈히 하고 사랑를 재 다짐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감명을 준 분들은 미국에서 비교적 튼튼한 사업적인 기반을 닦으신 거의60대의 사업가가 7순을 맞이한 형님 내외분을 한국으로부터 초빙하여 7순을 축하 하는 크루즈 여행을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형제간의 정과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한 60대의 부부는 생신을 맞아하였는대 아드님이 애라스카 크루즈에 다녀오시라고 수천달를 주어서 이렇게 왔노라고 하면서 미쳐 표현을 충분히 하시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위하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가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결혼 28주년을 맞이 하고  아예30주년 기념을 미리하기 위하여 크루즈 여행을 나오신 50대의 부부도 있었습니다. 역시 부부애를 돈독하 하기위하여 여행을 떠나야 하는 제일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는 미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덥게 보였습니다. 제가 닥아가서 어떤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제일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3대를 대표하는 15명이 함께 이배에 탔다고 말했습니다. 노 부모님들은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시지만 이번 60주년을 위하여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정성껏 날라다 주는 음식을 잡수시면서 결혼 60주년의 주인공인  그 노부부는 만족과 긍지와 이세상이 살만 하다는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인종에 상관 없이 효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호강이 뭣인지 체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크르즈 여행을 한번 쯤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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